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섬유기업 33% “생산공장 해외이전”
섬산연, 중국지역 이전 48%로 가장 많아 … 마케팅관리 애로 43%

국내 섬유기업의 3분의 1 가량이 내수와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할 용의가 있는 

것으로 조사됐다.

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12월 8-19일 국내 섬유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<2003년 하반기 경 애로 실태조사>를 

실시한 결과, <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할 용의가 있다>는 응답이 33.4%에 달했다고 12월27일 발표했다.

섬유기업들의 이전 희망지역으로는 중국이 48%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 20%, 북한(개성공단) 16% 등의 

순으로 나타났다.

경 상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마케팅(수출)관리가 어렵다는 응답이 42.5%, 이어 생산관리 27.5%, 재무관

리 17.5% 등이었고, 생산부문의 애로사항으로는 50%가 기능인력 부족을 꼽았고 보유설비 노후화가 16.7%, 원

자재 조달난이 13.9%로 뒤를 이었다.

응답기업들은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산업연수생 추가배정(40%)이나 국내  유휴인력 활용대책(32.5%), 불법

취업자 출국연기(17.5%)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.

수출부문에서는 절반 이상인 54.9%가 가격경쟁력 악화를 애로사항으로 꼽았고 환율불안도 12.9%를 차지했

다. 또 50%는 <2003년 하반기 경 여건이 상반기보다 더 어려웠다>고 답했고 2004년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응

답이 67.5%에 달해 섬유업종의 불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.

2004년 섬유 수출은 <다소 감소>가 30.3%, <다소 증가>는 27.3%로 전망이 엇갈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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